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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문의: 소재부품정책과 김선민 과장(2110-5611), 송영상 사무관(2110-5616)

소재․부품, 긴 호흡으로 지원 확대해 나간다

- 윤상직 산업부장관, 소재부품기업 현장방문/기업인간담회 가져 -

□ 7.29(월), 윤상직 산업부 장관은 디스플레이용 열처리장비 전문업체인

(주)비아트론을 방문하여 관계자들을 격려하였으며, 이어서, 주요

소재부품기업인들과 간담회를 갖고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청취하였음

소재부품기업 현장방문 및 간담회 개요  

▷ (일시/장소) 2013.7.29(월) 15:00～16:30 / (주)비아트론(수원지방산업단지내) 

▷ (주요 일정) ①(주)비아트론 생산현장 시찰, ②소재부품기업 간담회

▷ (참석) 산업부장관, 소재부품기업 8개사 대표 등(비아트론, 상진미크론, 성호전자, 

엘아이시티, 뉴파워프라즈마, 비츠로셀, 대성전기, 자람테크놀러지) 

□ 비아트론은 김형준 사장이 세계최초 레이저를 이용하지 않고(Non-Laser)

결정화(結晶化)하는 기술을 개발하여 창업에 성공한 이후 끊임 없는

연구개발을 통해 세계 최고수준의 디스플레이 열처리장비 전문업체로

발돋움함

ㅇ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최근 매년 두 배 이상의 고속 성장세를 걷고 있으며,

국내 주요 대기업은 물론 대만, 중국 업체에도 수출중인 기업으로

지난 5월에는 World-Class 300, 코스닥 히든챔피언에 선정되었음

ㅇ 김형준 사장은 창업초기인 2004년 당시 산업자원부 R&D 자금과

민간 투자금을 매칭하여 지원하는 ‘소재․부품 투자자연계형사업’의

도움이 성장사다리가 되었다고 밝히며, 여타 기업들도 혜택을 받기를

희망하였음

□ 이어서 개최된 간담회에 참여한 기업인들은 핵심소재개발이 장기간의

막대한 투자에도 성공가능성이 낮으나, 한번 성공하면 부가가치와

타산업으로의 파급효과가 매우 크므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

요청하였으며,

ㅇ 중소․중견기업의 해외M&A 또는 해외마케팅에 대한 정부차원의

지원 확대, 인력수급의 어려움 등 다양한 애로사항을 건의하였음

□ 윤상직 장관은 “소재․부품 산업은 우리 제조업 생산의 45.3%,

고용의 51.3%, 수출의 47%를 차지하는 ‘산업의 허리이자 뿌리’

로서 글로벌 경제 위기 극복의 견인차”라고 언급하며,

ㅇ “향후 우리 경제가 성장동력을 확충하고, 고부가가치 산업구조로

전환하기 위해서는, 핵심 소재․부품 개발과 함께, 소재부품 기업의

글로벌 경쟁력 확보가 창조경제의 밑거름”이라고 강조하였음

ㅇ 이에 따라, 업계의 건의사항을 하반기 중 발표 예정인 제3차 소재․

부품발전기본계획 에 적극 반영하여, 우리 소재부품기업이 글로벌

기업으로 커 나갈 수 있도록, 긴 호흡을 가지고 지원을 확대해

나갈 것이라고 밝힘

□ 이날 간담회에는 김형준 사장 외에 성호전자(주) 박환우 사장, (주)

뉴파워플라즈마 최대규 사장, (주)비츠로셀 장승국 사장, (주)엘아

이시티 박용석 사장, (주)자람테크놀러지 백준현 사장 등 대표적인

소재부품 중소․중견기업인들이 참석하였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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